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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와 규모수익(체증, 불변, 체감)은 장기적 경제성장 모형을 

설계할 때 필요한 중요 요소이다. 많은 연구에서 가계 규모 결정이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률이 인구 증가 
혹은 감소를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존의 장기 경제 성장 모형은 

인구 증가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무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런 모델들은 생산 특성이 다양하지만,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를 

종종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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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기관, 경제의 구조적 특징, 그리고 거시경제 결과가 출산 
결정과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보다 사실적인 인구 역학을 고려할 때, 사실적인 거시 경제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정책점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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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에서는 규모수익의 체감(추가 생산요소 투입 

대비 추가 생산 비율이 감소), 불변, 체증(추가 

생산요소 투입 대비 추가 생산 비율이 증가)이 

가능하다. 

규모수익체감:  

 - 규모수익체감의 생산성을 가진 저소득 국가는 높은 
출산율과 낮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 위와 같은 "높은 출산율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추가적 투자와 같은 
외부적 개입이 필요하다. 

규모수익체증: 
 - 규모수익체증의 고소득 국가는 양육 비용의 
증가로 인해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 저출산율로 인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지출에 
대한 압박이 증가한다.  

 
 - 양육비용지원 등을 통한 가계의 양육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인구역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인 이민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 또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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